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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섹터) 분석 

1-1. 산업 정의와 가치사슬 구조 

현대위아가 속한 산업은 하나의 단일 업종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차량부품), 공작기계(2025년 7월 매각 완료), 

방위산업·특수, 모빌리티 솔루션(로봇·자동화)을 묶은 복합 제조업 영역으로 자리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글

로벌 자동차 가치사슬에서 OEM(완성차) 바로 아래의 Tier 1, 그 밑의 Tier 2·3로 위계가 명확하며, 현대위아는 

현대차·기아에 모듈, 등속조인트(CVJ), 4WD 부품, 엔진, 구동 액슬,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 등을 공급하는 '

그룹 내 캡티브(Captive) Tier 1'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치사슬에서 수익이 가장 집중하는 지점은 OEM이 차종 

단위로 발주하는 '모듈·시스템 단위 공급'과 신차 플랫폼 초기에 확정하는 SOP(Start of Production) 수주이며, 

단품 부품(Tier 2·3 레벨)으로 내려갈수록 마진이 얇아지는 '수직 깔때기' 구조를 갖습니다. 현대위아의 차량부품 

영업이익률 약 2.0%는 이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부품사 사이의 위계는 단가 협상력과 기술 종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정합니다. Tier 1은 OEM과 정면에서 

협상하지만 OEM의 단가 인하 요구에 노출된 위치이며, Tier 2·3은 Tier 1을 거쳐 한 차례 더 단가 인하 요구를 

받습니다. 캡티브 부품사인 현대위아의 경우 현대차·기아라는 단일 OEM과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안정

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장점을 누리는 반면, OEM의 판매 사이클과 가격 정책에 노출되는 단점도 동반합니다. 이 

구조는 부품사 HR 전략에서 '인건비 효율성 KPI 압박'이 그룹 본사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 원인이며, 동시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지는 배경이 됩니다. 캡티브 부품사 노조가 모기업 노조와 협상 전략

을 공유하고 임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 연동하는 패턴이 한국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이유 역시 이 가

치사슬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방산은 별도의 가치사슬을 가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와 현대로템(K2 전차) 같은 체계종합업체

(System Integrator) 아래에 포신, 화포 등을 공급하는 Tier 1 부품사 위치에 있으며, K-방산 수출 모멘텀으로 

영업이익률이 7%대를 상회해 차량부품의 3~4배에 달합니다. 방산은 수주 계약 단위가 크고 다년에 걸친 납품

을 전제로 하므로 매출 가시성이 높고, 정부 예산과 수출 모멘텀이 동반 상승할 때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보입

니다. 공작기계는 2025년 7월 카브아웃(Carve-out)으로 가치사슬에서 분리되었으며, 매각 이후 현대위아의 사

업 포트폴리오는 차량부품과 방산, 모빌리티 솔루션의 세 갈래로 재정렬한 상태입니다. 

1-2. 글로벌·국내 시장 규모와 성장률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완성차 OEM향 + AS 합산)은 2021년 약 7,800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 회복세를 

보이며 9,170만 대 생산(전년 대비 약 1.8% 증가) 기반으로 추정 8,000억~8,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AS(Aftermarket)만 별도로 보면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2026년 4,571억 달러에서 2034년 6,046억 

달러로 연평균 3.56% 성장한다고 전망합니다. AS 시장이 OEM 시장보다 변동성이 낮고 마진이 높은 이유는 

차량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평균 차령이 상승하는 인구통계학적 흐름이 글로벌 공통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은 2021년 80.8조 원 규모이며, 2023년 국내 자동차 생산은 424만 대(전년 대비 

+13.0%), 친환경차 비중은 2018년 7.1%에서 2023년 27.2%로 5년 만에 약 4배 확대하였습니다. 

공작기계 시장은 글로벌 리쇼어링(생산기지 회귀) 기조로 2024~2025년 M&A가 활발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DN솔루션즈의 독일 헬러그룹 인수(약 678억 원, 2026년 1월 클로징 예정), 릴슨PE의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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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인수(3,400억 원, 2025년 7월 클로징), MBK파트너스의 일본 마키노 인수전 참여 등 단일 업종에서 4건의 

대형 딜이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M&A 활성화는 한국·일본·독일 공작기계 시장이 인구 감소와 제조업 

디지털화 사이에서 '재편의 시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PE)인 사례가 늘었다는 점은 산

업 자체가 기술 자본을 새롭게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방산은 K-방산 수출이 폴란드(K2·K9) 중심으

로 폭발적으로 늘며, 현대위아 방산 매출만 2022년 1,858억 원, 2023년 2,231억 원, 2024년 3,447억 원으

로 2년 만에 +85% 성장하였습니다. 

1-3. 최근 3~5년 핵심 메가트렌드 

먼저 전기차 전환(BEV/HEV/EREV)과 '속도 조절'을 짚어야 합니다. 2021년 100%대였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2년 60%대로, 2024년 1~9월에는 17.5%로 둔화하였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RA 축소·전

기차 의무화 폐지 가능성, 유럽 보조금 축소, 한국 보조금 감액으로 '전기차 캐즘(Chasm)'이 현실화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부품사들의 전략 방향이 BEV 단일 베팅에서 HEV·EREV 병행 대응으로 빠르게 재조정하고 있으

며, 현대위아 멕시코 공장의 HEV 엔진 전환(2026년 8만 대, 2027년 15만 대 목표)이 대표 사례입니다. 캐즘 

국면은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 부품 매출 감소 속도를 늦추는 호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사가 

'BEV·HEV·EREV·내연기관'을 모두 대응 가능한 멀티 라인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흐름은 모듈화와 시스템화입니다. 단품 부품을 묶어 모듈로, 모듈을 묶어 시스템으로 OEM에 공급하는 

방향이 가속하고 있으며, 현대위아의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데카밸브 적용, 부품 수 30% 축소, 공간 효율 

15% 향상)이 전형적 사례입니다. McKinsey·BCG 등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모듈·시스템 공급권을 누가 갖느냐

에 따라 부품사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3~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모듈 통합 설계 능력은 단품 가공 노하우, 

제어 소프트웨어 역량, 형상 최적화 시뮬레이션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며, 이는 부품사의 R&D 조직 구성과 인

재 영입 우선순위를 크게 바꿉니다. 

세 번째 흐름은 SDV(Software Defined Vehicle)·자율주행으로의 가치 이동입니다. 차량 가치의 30~40%가 

점차 소프트웨어·전장으로 옮겨가며, 전통 기계부품 중심사의 '기계 + 제어 + SW' 융합 역량이 화두로 떠올랐습

니다. 부품사는 이제 기계공학자뿐 아니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통신 프로토콜 설계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채용해야 하며, 이는 곧 HR이 신규 채용 시장에서 IT·통신·반도체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도 합니다. 네 번째 흐름은 공급망 재편(US-IRA, USMCA, CBAM, EUDR 등 통상 리스크)이며, 다섯 번째 흐름

은 ESG(RE100,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데이터 기반 ESG 공시(EU CSRD)입니다. 통상 

환경 변화는 부품사의 생산기지 입지 선택을 흔들고, ESG 공시는 사업장별 에너지·인권·다양성 데이터를 HR이 

정량 관리해야 하는 추가 책임을 만들어 냅니다. 

1-4.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글로벌 Top 부품사 매출 순위(Automotive News 2024 기준)는 보쉬(독), 덴소(일), ZF(독), 콘티넨탈(독), 마그

나(캐), 현대모비스(한, 6위, 매출 약 369억 달러) 순으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모비스(6위) 외에 

현대트랜시스(34위), 현대위아(45위), 현대케피코(96위)가 100위 안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는 

'메가 시스템 부품사(보쉬·콘티넨탈·ZF·덴소·마그나) 대 캡티브 그룹사 부품사(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

아이신·도요타방직)' 양강 구도이며, 후자는 안정적 수주와 저성장·저마진의 '안정-한계' 딜레마를 공유합니다. 

이 양강 구도는 단기간 안에 변하기 어렵습니다. 메가 시스템 부품사는 100년 이상 누적한 글로벌 OEM 다변화 

매출, 대규모 R&D 자본, 표준 부품의 글로벌 인증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캡티브 부품사는 모기업과의 신

뢰 자산과 동반 진출 시너지가 결정적인 무기로 작동합니다. 다만 전동화와 SDV 흐름이 진행할수록 메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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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부품사와 캡티브 부품사의 격차가 좁아지는 영역(예: 전동화 모터, 통합 열관리, 전장 부품)이 생기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캡티브 부품사가 비(非)캡티브 매출을 늘리는 시도(HL만도의 북미 비캡티브 30% 이상, 현대트랜

시스의 사우디 Ceer EDS 3조 원 계약)가 성공 사례로 떠오릅니다. 현대위아 역시 ITMS 글로벌 확장과 방산 직

수출에서 비(非)캡티브 매출 확대를 시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5. 산업의 수익성 구조와 리스크 

표1. 한국 주요 부품사 매출·영업이익률(2024 연결 기준): 현대모비스 약 60조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5%대, 현

대트랜시스 약 11.7조 원이며 영업이익률 1%대(2024년 순손실 발생), 현대위아 8.18조 원이며 영업이익률 

2.7%, HL만도 약 8조 원이며 영업이익률 4%대 수준입니다. 즉, 모듈·전장·시스템 비중이 높은 모비스·만도가 

단품·구동 중심의 위아·트랜시스보다 구조적으로 1~3%포인트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품사 HR 

전략의 '인건비 효율성 KPI' 압박 강도가 회사별로 다른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부품 산업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5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율 변동성입

니다. 원·달러, 원·엔, 원·페소 등 다(多)통화 노출이 일상화한 산업이며, 환율이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민감도는 

매년 10~30bp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둘째, 원자재 가격(철강, 알루미늄, 구리, 희토류) 변동입니다. 셋째, OEM

의 판매 변동성입니다. 넷째, 통상 리스크(관세, 원산지 규정, 보조금)입니다. 다섯째, 인력 리스크입니다. 내연기

관 인력의 리스킬링 부담과 SW·전장 인재 영입 경쟁이 동시에 발생하며, 부품사의 인건비 통제력이 약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HR 관점에서는 다섯 번째 리스크가 갈수록 비중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HRM 직무자가 '전통

적 인사관리'를 넘어 '전사 리스크 관리의 일원'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6. 산업 트렌드가 HR 정책에 남기는 구조적 함의 

산업의 다섯 갈래 메가트렌드는 부품사 HR 정책에 다섯 가지 압력을 만들어 냅니다. 첫째, 전동화 캐즘은 내연

기관 인력의 리스킬링 일정을 늦추는 동시에 새로운 BEV·HEV 인력 확보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이중 요구를 

만듭니다. 둘째, 모듈화·시스템화는 R&D 인력 구성을 기계공학 중심에서 다학제(기계, 전기·전자, 제어, SW) 중

심으로 재편하라는 요구를 만듭니다. 셋째, SDV는 SW·전장 인재의 외부 시장 가격 상승을 가져오며, 기존 호봉

제 보상 체계로는 영입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통상 리스크는 글로벌 사업장의 인력 재배치와 주재원 정책의 유

연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ESG·CSRD는 사업장별 인권, 다양성, 안전, 산업보건 데이터를 정량 관리하는 

HR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압력이 모두 한 시기에 발생할 때, HR은 '안정 유지'에서 '변화 견인'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합니다. 

현대위아가 그 시기에 진입한 부품사라는 점이 본 산업 분석의 최종 결론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회사별 포지셔

닝을 검토하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비교 대상 선정과 비교 프레임 

벤치마킹 대상은 현대모비스(모듈·전장·핵심부품), 현대트랜시스(파워트레인·시트), 현대위아(엔진·구동·열관리·방

산), HL만도(섀시·브레이크·조향), 그리고 글로벌 기준점인 마그나·덴소·ZF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대

차그룹 내부에서는 모비스가 '맏형(시스템 통합자)', 트랜시스가 '파워트레인 전문', 위아가 '구동·열관리·방산 다각

화 사업자', HL만도가 '섀시 전문'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 정면 경쟁보다는 '기능별 분업' 구조에 가깝습니다. 

비교 프레임은 네 갈래 기준으로 정합니다. 매출 규모와 성장률, 영업이익률과 수익성 구조, 비(非)캡티브 매출 

비중과 다변화 정도, 신사업·미래 사업 진출 속도입니다. 이 네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보면 회사별 강점·약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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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며, HR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도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2-2. 포트폴리오·비즈니스 모델 비교 

표2. 매출 규모(2024년 기준): 현대모비스 57.2조 원, 현대트랜시스 약 11.7조 원, HL만도 약 8.0조 원, 현대위

아 8.18조 원. 모비스는 모듈 + AS(애프터서비스)라는 이중 캐시카우 구조로 영업이익률 5~6%대를 유지하며, 

AS 부문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에 달해 그룹 내 수익성 최상위입니다. AS 부문이 가져다주는 수익성 안정 효

과는 모비스가 신사업 R&D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의 원천이며, HR 측면에서도 보상 패키지의 

경쟁력을 그룹 부품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는 배경입니다. 

현대트랜시스는 파워트레인(변속기·감속기·EDS)과 시트로 양분하며, 사우디 Ceer와 3조 원 EDS 공급 계약을 

체결해 비(非)그룹 매출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으나 시트 부문 수익성 저하로 2024년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HL만도는 IDB(통합형 전자식 브레이크)와 SDC(스마트댐핑컨트롤)를 무기로 북미 전기차업체(테슬라·포드 추정) 

비캡티브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기술 다변화형' 모델입니다. HL만도의 비캡티브 전략은 그룹 외

부 OEM과의 기술 신뢰 자산을 차곡차곡 쌓는 장기 투자이며, HR 측면에서도 외국인 임원·외부 R&D 인재 영입

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부품사로 통합니다. 

현대위아는 이들과 달리 구동(CVJ·4WD), 엔진, 열관리, 방산의 네 갈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2025년 공

작기계 매각으로 비핵심 부문을 정리하고 ITMS·방산·로봇으로 '선택과 집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모비스(통합 시스템 공급자), 만도(기술 차별화형), 트랜시스(영역 전문화), 위아(다각화 + 재집중 

진행 중) 순으로 '제품 믹스 고도화 단계'가 다릅니다. HR 정책 우선순위도 이 단계 차이를 반영합니다. 모비스는 

글로벌 시스템 인재 영입, 트랜시스는 시트 부문 구조조정, 만도는 비캡티브 영업·기술 인력 영입, 위아는 사업 

재편기의 인력 재배치 및 신사업 인재 확보가 핵심 어젠다로 자리합니다. 

2-3. 강·약점 SWOT 비교 

표3. 강점 비교: 모비스는 '그룹 캡티브 + 글로벌 6위 + AS 수익성', 트랜시스는 '변속기 글로벌 다변화', HL만도

는 '비캡티브 매출 + IDB 기술력', 현대위아는 '다각화한 포트폴리오 + 국내 유일 대구경 화포 + 통합 열관리 모

듈 선점'이 강점입니다. 약점은 모비스(거대 조직 운영 효율), 트랜시스(시트 부문 수익성), HL만도(현대차그룹 

의존도 50%), 위아(현대차·기아 매출 의존도 90% 이상 + 차량부품 영업이익률 2.0%)로 갈립니다. 

현대위아의 '현대차·기아 매출 의존도 약 90%'는 양면을 가진 카드입니다. 장점은 안정적 수주 파이프라인이며, 

단점은 모기업의 판매 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1분기 멕시코 공장 가동률 저하, HMGMA(현대차 

미국공장) 매출 둔화, 미국발 관세(40억 원 영향 추산) 등 2025년 실적 부진의 원인이 모두 '현대차·기아 종속

성'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종속성은 동시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모기업이 안정적인 물

량을 보장하는 한 회사는 인력 감축보다는 점진적 재배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31년 무분규의 정서적 기반

을 이룹니다. 

2-4. 현대위아의 시장 포지셔닝 

현대위아의 시장 포지셔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캡티브 안정성을 기반으로 비(非)차량 사업(방산·로봇)과 미래차 

부품(ITMS)에 동시 베팅하는, 그룹 내 유일한 다각화-재집중 트랜지션 플레이어'입니다. 2023년 차량부품 매출 

94.9%에서 2024년 92.9%, 2025년 92%로 '완만하지만 분명한 비중 감소'가 진행하고 있으며, 방산·모빌리티

솔루션은 4,175억 원(2023년)에서 5,843억 원(2024년), 6,493억 원(2025년)으로 2년 만에 55.5% 성장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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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지셔닝은 부품사 HR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까다로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각화'는 새로운 사업의 인재 영

입과 평가 체계 설계를 요구하고, '재집중'은 기존 사업의 인력 재배치와 보상 조정을 요구하며, '트랜지션'은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조직문화의 일관성과 직원 신뢰를 잃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만듭니다. 현

대위아 HRM 직무는 이 세 가지 미션을 한 시기에 수행하는 위치에 자리합니다. 

2-5. 최근 1~6개월 핵심 이슈 

먼저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완료(2025년 7월 14일, 3,400억 원)를 살펴보면, 릴슨PE와 스맥 컨소시엄이 인수

하였고, 매각 대금은 인도법인 증설, 멕시코 HEV 전환, 열관리 부문 R&D에 재투자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매각 

시점에 공작기계 사업부 인력 약 250여 명의 고용 승계 협상이 진행하였으며, 이는 HR이 다년간 대비해 온 카

브아웃 시나리오의 실행 단계였습니다. 

CES 2026 첫 참가(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데카밸브 적용 ITMS, 쿨링모듈, 슬림 

HVAC 3종을 공개하였고, 2032년까지 글로벌 열관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ITMS 

양산 본격화(2025년 7월 이후)는 창원1공장에서 기아 PV5 첫 양산으로 시작하였고, 100일 기념식을 2025년 

12월에 개최하였으며, 2027년 신형 코나(SX3) 탑재가 확정 상태이고, 2030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둡니다. 

31년 연속 무분규 임협 타결(2025년 9월 2일)은 기본급 9만 원 인상과 성과급 약 2,900만 원으로 마무리하

였으며, 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으로의 방산 부문 

이관 추진설(2025년 이후)이 있는데, 현대위아 방산 부문(K9 포신·K2 주포)을 현대로템에 매각해 무기체계를 

수직계열화하는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 시나리오가 보도되었으며, 현대위아는 '검토 중·확정 사항 없음'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확정 보도 단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능성의 영역으로 다뤄야 합니다. 

다섯 가지 이슈는 모두 HR에 즉각적인 작업 부하를 만들어 냅니다. 사업부 매각은 고용 승계 협상을, CES 참가

는 글로벌 마케팅·기술 인재 영입을, ITMS 양산은 신규 공정 인력 충원과 라인 운영자 교육을, 임협 합의는 직

무급 도입 협상 토대를, 방산 이관 시나리오는 약 500명 이상의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각각 끌어옵니다. 

2-6. 그룹 내 분업 구도가 HR 운영에 남기는 영향 

현대차그룹 부품사 4사(모비스·트랜시스·위아·HL만도)의 기능별 분업 구도는 HR 정책에도 분업 효과를 만듭니

다. 모비스는 그룹 부품사 가운데 가장 높은 보상 수준과 임원 처우를 유지하며, 그룹 외부 인재 영입에서 '플래

그십' 역할을 합니다. 트랜시스는 시트와 변속기라는 이질적 부문을 함께 운영하면서 부문별 보상 격차를 조정하

는 노하우를 쌓아 왔고, HL만도는 그룹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외국인 임원 비중과 R&D 글로벌 인재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현대위아는 이들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다공장·다사업본부 운영으로 인사 표준화의 난도가 그룹 부품사 가운

데 가장 높은 편이고, 31년 무분규의 협력적 노사문화는 그룹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변화 추진력에 일정한 제약

을 만드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직무급 도입, HR Analytics 고도화, 신사업 인재 영입 등 그룹 차원의 인사제도 

진화 의제가 현대위아에 그대로 떨어졌을 때, HR은 '그룹 정합성'과 '회사 특수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

아야 합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92:5:3 비대칭 

2025년 연결 매출 8조 4,816억 원의 사업부문별 구성은 차량부품 7조 8,323억 원(92.3%), 방산 약 4,200

억 원(5%), 모빌리티솔루션 약 2,300억 원(3%)입니다. 차량부품은 다시 엔진, 모듈, 구동(CVJ/4WD), 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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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며, 과거 엔진이 차량부품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전동화 전환과 멕시코 공장의 HEV 전환으로 

비중이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차량부품 약 2.0%, 방산·모빌리티솔루션 약 7.2%로 후자가 약 

3.6배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즉, 매출 비중은 작지만 이익 기여도가 압도적인 '숨은 캐시카우'가 방산이며, 회사의 미래는 '이 5%짜리 고수익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보숲·아시아투데이 분석 일치). 이 비대칭은 

HR 정책에도 큰 함의를 가집니다. 차량부품 인력은 인건비 효율성 KPI 압박을 강하게 받지만, 방산·모빌리티솔

루션 인력은 매출 성장 기여도와 신사업 안착이라는 다른 KPI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두 가지 인사 

논리가 공존하는 '이중 트랙 HR'이 일상으로 자리하는 구조입니다. 

3-2. 전략 방향과 트라이앵글 성장 모델 

현대위아의 중장기 전략은 세 갈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합 열관리 시스템(ITMS) 글로벌화입니다. 

2024년 냉각수 허브 모듈 양산을 시작했고, 2025년 7월 ITMS 양산을 개시(기아 PV5)했으며, 2027년 신형 

코나·기아 PV7으로 확대하고, 2030년 매출 1조 원 목표를 둡니다(현재 약 1,000억 원에서 10배 성장). CES 

2026에서 데카밸브(세계 최초 10포트 통합 밸브) 적용 ITMS를 공개했고, 2032년까지 글로벌 열관리 전문기업

이라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차 부품 R&D 투자는 2025년 459억 원에서 2026년 565억 원, 2027

년 578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둘째, 방산 포트폴리오 확장입니다. 기존 K2·K9 포신 납품에서 벗어나 경량화 105㎜ 자주포, 차량탑재형 81

㎜ 박격포, RCWS(원격사격통제체계), CIWS-II(근접방어무기), ADS(대드론 통합방어체계) 등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해외 직수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77년 박격포 양산 이래 누적 포열 약 2

만 문(직선거리 150㎞ 분량)을 생산한 노하우를 자산으로 가집니다. 

셋째, 로봇·자동화(모빌리티솔루션)입니다. 주차로봇, 협동로봇, 물류 AMR, 무인지게차 등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로봇 친화 주차장'을 협업하고,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로봇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수혜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슈퍼널 UAM 착륙 시스템 개발(2028년 공급 목표)도 진행 

중입니다. 세 갈래 성장 동력은 R&D 인재 구성을 기계공학에서 다학제로 재편하라는 압력을 동시에 던지며, 이

는 HR이 채용 시장에서 IT·로봇·SW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도전을 만듭니다. 

3-3. 차별화 포인트와 핵심 자산 

현대위아의 차별점은 우선 49년간 누적한 정밀 기계가공 기술입니다.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한 이후에도 R&D

와 핵심 가공 노하우는 사내에 남아 ITMS, 방산, 로봇으로 응용하는 '크로스 도메인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작동

합니다. ITMS에서 부품 수 30%, 공간 효율 15%, 중량 7% 개선을 달성한 것은 모듈 통합 설계 노하우의 결과

물입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한국, 미국, 중국(산동·강소·북경 3개 법인), 멕시코, 인도,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등 8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대차·기아 동반 진출 시너지입니다. 인도법인은 2027년 생산능력 300만 대, 

2030년 500만 대 확충을 검토하고 있으며, 멕시코법인은 HEV 엔진 전환(2026년 8만 대, 2027년 15만 대)

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점은 국내 유일 대구경 화포 전문 제조사라는 독점적 지

위입니다. 

이러한 차별점은 HR 측면에서도 함의를 갖습니다. 기계가공 노하우는 사내 숙련 인력의 형식지·암묵지 관리(직

무 매뉴얼, 사내 도제식 교육, 정년 연장형 마스터 직군 운영)를 요구하며, 8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는 주재원 정책

과 해외 법인 HR 표준화 부담을 만들고, 국내 유일 대구경 화포 지위는 방산 인력의 보안 등급 관리와 정부 감

독 대응 역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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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대 구조적 리스크 

리스크 측면은 여섯 갈래로 정리합니다. 첫째, 현대차·기아 매출 의존도 약 90%로, 모기업 판매 변동·믹스 변화

에 노출됩니다. 둘째, 내연기관 부품 비중입니다. 엔진이 차량부품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BEV 전환 시 

구조적 감소를 피하기 어렵고, 멕시코 단산과 HEV 전환 비용 부담이 따라옵니다. 셋째, 공작기계 매각으로 인한 

외형 축소입니다. 연간 약 5,000억 원 매출이 빠지며 단기 매출 공백을 만들지만, 매각대금 3,400억 원으로 신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넷째, 미국 관세 노출입니다. 구동시스템 KD 물량 미국 수출분(연 1,000억 원 이하)과 2025년 4분기 관세 비

용 약 40억 원이 반영하는 등 단기 부담을 만들지만, 대부분은 OEM 부담 구조라 충격이 제한적입니다. 다섯째, 

환율과 원자재 변동입니다. 일본에서 부품 엔화 수입 후 미주 달러 수출 구조로 외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여섯

째, 인도와 중국 시장 경쟁 격화입니다. 인도 현지 부품사, 중국 BYD 계열 부품사의 단가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

니다. 추가로 노동조합 협상의 '찬성 52.68% 대 반대 47.20%' 박빙 가결이라는 내부 긴장 신호도 모니터링 대

상입니다. 

이 여섯 리스크 가운데 HR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항목은 첫째(모기업 의존), 둘째(내연기관 인력), 셋째(공작기

계 인력 재배치)이며, 노조 박빙 가결 신호까지 더하면 사실상 HR이 회사 리스크 매트릭스의 핵심 부서로 자리

하는 시기에 들어선 셈입니다. 

3-5. 재무 실적 트렌드 

표4. 현대위아 연결 실적 추이: 2023년 매출 약 8조 1,635억 원과 영업이익률 2.6%, 2024년 매출 8조 

1,809억 원과 영업이익 2,189억 원, 영업이익률 2.7%, 2025년 매출 8조 4,816억 원(+3.7%)과 영업이익 

2,044억 원(-6.6%), 영업이익률 2.4%, 당기순이익 2,081억 원(+95.4%)입니다.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4분기 통상임금 정산 비용 약 100억 원, 미국 관세 약 40억 원, 경상개발비 약 80억 원이 동시

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영업활동현금흐름(OCF)은 2024년 대비 +38% 증가한 3,724억 원으로 현금창출

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증권가(하나·신한·유진·키움·메리츠)의 2026년 컨센서스는 매출 8.8조 원과 영업이익 2,348~2,54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5% 이상 증가하는 전망이며, 메리츠 김준성 연구원은 ITMS Top 3 진입 시나리오와 휴머노이드 

열관리 확장 가능성까지 제시하였습니다(이는 메리츠 자체 시나리오 분석이며 회사 공식 가이던스는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이 95% 이상 급증한 점은 영업외수익(공작기계 매각 차익, 환차익, 지분법이익 등)이 크게 반영되었

음을 시사하며, 이는 단기 캐시 여력을 키워 신사업 투자와 인재 영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상태를 만듭니다. 

3-6. 권오성 대표 체제와 밸류업 모멘텀 

2024년 7월 취임한 권오성 대표이사 체제 이후 49년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유연 조직문화 구축, 기술 중심 

경영 강화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밸류업 인더스트리' 시리즈는 "수치상 차량부품 의존도가 

절대적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미 변화의 흐름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모빌리티솔루션·열관리 중심의 '제2 캐시

카우' 부상을 핵심 키워드로 짚었습니다. 

권오성 대표 체제의 변화 메시지는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첫째, 비핵심 사업 정리(공작기계 매각)와 핵심 

사업 강화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둘째, 기술 중심 경영을 통한 R&D 투자 확대와 미래사업 가시화입니다. 셋째, 

유연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 속도 향상입니다. 세 갈래는 모두 HR 정책에 변화 요구를 던지며, 특히 세 

번째는 호봉제 기반의 위계 문화에서 직무·성과 기반의 유연 문화로 전환하라는 강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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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 구조 재편이 인사·조직에 던지는 과제 

3장의 분석을 정리하면, 현대위아의 사업 구조 재편기는 HR에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 부여합니다. 첫째, 공작기

계 사업부 인력의 고용 승계 마무리와 사후 모니터링입니다. 둘째, 멕시코 HEV 전환과 인도 증설에 따른 주재

원 정책과 현지 채용 운영입니다. 셋째, ITMS·로봇·SW 인재의 신규 영입과 보상 패키지 설계입니다. 넷째, 내연

기관 인력의 리스킬링과 직무 재배치입니다. 다섯째, 31년 무분규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급 도입

과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균형 잡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는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시기

에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점이 현대위아 HRM 직무의 난도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공식 인재상과 실제 채용에서의 해석 

현대위아의 공식 인재상은 현대차그룹 인재상과 같은 결을 보이며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활발히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갖춘 인재, 최고를 위해 도전하고 변화하는 인재, 

지속적인 역량개발로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인재의 네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사 공통 문구처럼 보이

지만, 채용 실무 관점에서 이를 '창원 본사 기반 제조업 캡티브 부품사'라는 현대위아의 맥락에 다시 풀어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먼저 '세상과 소통'은 다공장(창원·평택·서산·안산·광주)과 다국적(8개국) 사업장 사이를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옮겨갑니다. '자부심과 열정'은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캡티브 환경에서도 본인 직무의 의미를 스스로 발

견하는 동기부여 역량으로 풀어 읽습니다. '도전과 변화'는 공작기계 매각, ITMS 신사업 진입, HEV 전환 등 사업

구조 변동기에서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에 기여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역량개발'은 직무급, HR 

Analytics, HRIS 등 그룹 차원의 인사제도 진화에 따라 지속 학습하는 태도와 같은 맥락에 자리합니다. 

4-2. 현대차그룹 인재상과의 비교 

현대차그룹의 공식 5대 핵심가치는 고객 최우선(Customer), 도전적 실행(Challenge), 소통과 협력

(Collaboration), 인재존중(People), 글로벌 지향(Globality)입니다. 현대위아 인재상은 이 가운데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자리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제조 현장 중심, 노사관

계 중요성, 다국적 운영이 결합한 부품사 환경의 반영이며, 그룹 본사(서울 양재)와 비교했을 때 '현장 친화성, 

실행력, 인내심'이 더 부각하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룹 5대 가치 가운데 'Customer'와 'Globality'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은 캡티브 부품사의 특

수성을 반영합니다. 캡티브 부품사는 OEM(현대차·기아)이 사실상 유일한 거래처에 가까워 외부 고객 다변화의 

필요성이 약하고, 글로벌 사업장 운영은 모기업 동반 진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단독의 글로벌 전

략 수립 여지가 좁기 때문입니다. 다만 ITMS 글로벌 확장과 방산 직수출이 본격화하면 'Globality'의 가중치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인재상에서 '글로벌 감각'의 비중을 높이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3. 조직 문화 분석 

JobPlanet 등록 리뷰 539건, 평균 평점 3.0/5.0, 면접 난이도 3.2/5.0, 면접 경험 긍정 43%, 부정 7% 수준

입니다. 정성 평가에서는 '현대차 핵심 그룹사로 안정성·고용안정성이 높다', '엔진 생산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아이

템이 시급한 상황', '보수적 제조업 문화로 위계가 명확하나, 권오성 대표 취임 후 유연성 강화 시그널이 있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평균 근속연수 13.1년(캐치 데이터)은 그룹 평균 대비 매우 긴 편으로, '들어오면 오

래 다니는' 안정형 조직임을 시사합니다. 평균 연봉 약 1억 2,600만 원과 초봉 약 4,860만 원이라는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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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 Top 티어 수준입니다. 

다만 평점 3.0은 대기업 평균(3.3~3.5) 대비 다소 낮은 편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워라밸, 성장 속도, 평가 공정

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이라는 신호로 풀어 읽습니다. 2025년 임협의 찬성 52.68% 대 반대 47.20% 박

빙 가결도 '구성원의 보상·미래 사업 비전에 대한 기대치가 분기점에 자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정성과 변화 욕

구가 공존하는 조직 정서는 HR 정책 설계 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어렵게 만들며, '안정의 자산을 지키면서 

변화의 신호를 흡수하는' 정교한 균형 감각을 요구합니다. 

4-4. 제조업·자동차부품사 HRM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업계 통상의 '제조업 HR 페르소나'는 다섯 가지 갈래로 구성합니다. 먼저 노사관계 감수성입니다. 노조 협상, 고

충 처리, 단체협약 운영 경험 또는 이론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합니다. 현대위아는 31년 연속 무분규를 자

랑하는 만큼 '대결이 아닌 협력적 노사' 모델을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다음은 다공장·다지역 운영 감각입니다. 창원 본사 외에 평택, 서산, 안산, 광주 사업장과 해외 8개국 사업장 인

사를 조정하는 역량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안전(HSE)과 산업보건 관리 마인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이후)으로 제조업 HR에서 안전 책임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네 번째는 수치·데이터 친화성으로, 

인건비 효율성, 이직률, 직원만족도, QoH(Quality of Hire) 등 핵심 KPI를 정량 관리하는 HR Analytics 역량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장과 본사를 잇는 번역가 역할로, 생산직, 연구직, 사무직 등 직군이 다양하므로 각 

직군의 언어로 인사정책을 풀어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 다섯 가지 특성은 모두 '맥락 감수성(Contextual Sensitivity)'이라는 상위 역량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동일

한 인사 메시지라도 노조, 임원, 현장 작업자, 연구원, 해외 법인장 앞에서 다른 언어로 풀어내야 하며, 그 차이

를 알아채는 감수성이 곧 부품사 HR 담당자의 실력 평가 기준이 됩니다. 

4-5. 글로벌 HR 트렌드와 현대위아 적용 포인트 

가트너, 포브스, AIHR 등 글로벌 HR 컨설팅·교육기관이 공통으로 짚는 2025~2026년 트렌드는 다섯 가지입니

다. 첫째, 스킬 기반 채용(Skills-based Hiring) 확대입니다. 둘째, 생성형 AI 기반 HR 자동화와 HR Analytics 

고도화입니다. 셋째,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입니다. 넷째,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에 네트워크 접근 방

식을 도입하는 흐름입니다. 다섯째, AI 윤리 및 거버넌스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위아 같은 '사업구조 재편기에 들어선 다공장 제조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트렌드는 '리스킬링(내

연기관 인력에서 전동화·SW 인력으로의 전환)'과 '변화 관리'입니다. 리스킬링은 기존 인력의 직무 가치 하락 위

험을 낮추고 신사업 인재 부족을 보완하는 두 효과를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정책이며, 변화 관리는 31년 무분규

의 안정형 조직문화가 변화 추진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생성형 AI 기반 HR 자동화는 단기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렌드로 꼽힙니다. 채용 서류 1차 스크리닝, 면접 

일정 조율, 임직원 FAQ 챗봇, 평가 코칭 메시지 자동 생성 등 단계별 자동화 영역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부품

사 HR이 이러한 도구를 빠르게 흡수하면 단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재 영입·노사 협상 같은 고부가 업무에 시

간을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인사 데이터의 표준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

스가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4-6. 소프트스킬과 업무 태도 측면의 핵심 요건 

부품사 HRM 직무가 통상 가장 무겁게 평가하는 소프트스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협상력입니다. 노조, 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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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컨설팅사 사이의 다자 협상을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둘째, 디테일입니다. 임금 테이블, 근로계약, 취업규칙

은 0.1% 오차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므로 정확성의 가치는 어느 직무보다 큽니다. 셋째, 비밀유지입니다. 연봉, 

평가, 구조조정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직무이므로 정보 관리 윤리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회복탄력성

입니다. 임협, 구조조정, 법적 분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호기심입니다. 법령, HR 테크, 글로벌 인사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는 학습 민첩성이 직무 수명을 결정합

니다. 

이 다섯 가지 소프트스킬은 학력이나 자격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채용 평가에서는 과거 경험의 결을 

통해 추론하는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다인 협상 경험, 정확한 문서 작업 경험, 비밀 정보 관리 경험, 위기 상황 

견인 경험, 자발적 학습 이력 등이 그 결을 형성하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4-7. 현대위아 조직문화의 향후 변화 압력 

종합하면 현대위아 조직문화는 다섯 가지 변화 압력을 동시에 받습니다. 첫째, 권오성 대표의 '유연 조직문화 구

축' 메시지가 위계 중심 문화의 점진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둘째, 신사업(ITMS, 로봇, 방산 확장)의 외부 인재 

영입이 보수적 조직문화에 자극을 줍니다. 셋째, 직무급 도입은 호봉제 기반의 보상 정서를 바꾸도록 만듭니다. 

넷째, 8개국 글로벌 사업장 운영은 다양성·포용성(D&I) 기준을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ESG·CSRD 공시 의무는 

인권, 안전, 다양성 데이터의 정량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다섯 갈래 압력은 한 시기에 점진적 변화로 흡수하기에는 강도가 큰 편이라, 결국 HR이 변화 흐름을 설계하

고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해 끌고 가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현대위아 조직문화는 '안정형 캡티브 부

품사'에서 '변화 견인형 글로벌 기술 부품사'로 정체성을 옮겨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5장: 직무 분석 

5-1. 대기업·제조업 HRM의 6대 핵심 기능 

대기업·제조업 HRM 직무는 통상 여섯 가지 갈래로 구성합니다. 채용(Talent Acquisition), 평가·보상

(Performance & Reward), 인사기획·조직개발(HR Planning/OD), 노사관계(Labor Relations), 조직문화

·EX(Employee Experience), HRD(교육·육성)의 여섯입니다. 본 채용공고의 'HRM 직무'는 일반적으로 채용부터 

조직문화·EX까지 다섯 갈래를 포함하며, HRD는 별도 직무로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위아는 그

룹 차원의 HRD 인프라(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등)를 공유하므로, HRM 직무자가 HRD 영역의 일부 기능(직무

교육 기획, 신입사원 온보딩 운영 등)을 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 기능은 신입·경력 채용 운영, 채용 브랜딩, 헤드카운트 계획, 채용 프로세스 설계, 채용 데이터 분석을 포함

합니다. 평가·보상 기능은 평가체계 설계, 평가 캘리브레이션, 성과급·인센티브 설계, 임원 보상, 직무급 도입을 

포함합니다. 인사기획·조직개발 기능은 조직개편, 인력 계획, 사업부별 인건비 관리, 후계자 계획(Succession 

Planning), 조직 진단을 다룹니다. 노사관계 기능은 임협·단협 협상, 노조 커뮤니케이션, 고충 처리, 노동위원회 

대응, 단체협약 운영을 다룹니다. 조직문화·EX 기능은 직원 서베이, 온보딩, 사내 커뮤니케이션, 다양성·포용성

(D&I), 직원 경험 설계를 다룹니다. 

이 여섯 기능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업 인재 영입은 채용 기능이지만 동시에 보상 패키

지 설계(평가·보상), 헤드카운트 계획(인사기획), 노조 동의(노사관계), 온보딩 설계(조직문화·EX)와 맞물려 진행

합니다. 곧 HRM 직무자는 여섯 기능을 횡단하면서 동시에 다섯 갈래를 한 번에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을 요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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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해관계자 맵과 7개 그룹의 다자 협상 

현대위아 HRM 담당자가 일상으로 상대하는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는 일곱 그룹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현업 부서

로 생산본부, 차량부품본부, 방산, R&D, 해외법인장 등이 있으며, 인력 충원·평가·이동을 협의합니다. 다음은 임

원과 CEO로,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조직 개편 의사결정 보고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963명 조합원, 

31년 무분규 전통, 자회사 테크젠·모비언트 노조 포함)으로, 임협, 단협, 고충처리를 다룹니다. 네 번째는 외부 

법무·노무법인으로, 노동법 자문과 노동위원회 대응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산업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처)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룹 본사 HR(현대차·기아)로, 인사제도 정합성과 

그룹 임원 인사 협의를 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외부 컨설팅사(직무급 도입, 평가체계 개편 등 프로젝트)로 머

서, 콘페리, 딜로이트 등이 들어옵니다. 

HRM 직무는 본질적으로 일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정렬(Align)하는 다자 협상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각 이해관

계자의 관심사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일부는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한 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쪽이 

불만을 가지는 상황을 일상으로 마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R 담당자는 단기 합의보다 장기 신뢰 자산을 쌓

는 관점으로 일을 풀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되며, 이는 31년 무분규를 만들어 낸 협력적 노사관계의 토대 역시 

이런 장기 관점의 누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5-3. 필요 역량(하드스킬과 소프트스킬) 

하드스킬은 일곱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노동법(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지식입니다. 둘

째, Excel 고급(VBA, Power Query)과 SAP HCM·SuccessFactors 등 HRIS 운영 역량입니다. 셋째, HR 

Analytics(이직률, 인건비 효율성, QoH, HRD ROI 등 정량 지표 분석, Python·R·Tableau는 가산점)입니다. 넷

째, 평가·보상 설계(직무급, 성과급, 인센티브 모델링)입니다. 다섯째, 영어로 해외법인 8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므로 OPIc IH 이상을 권장합니다. 여섯째, 채용 기획(JD 설계, 전형 운영, 고용브랜딩)입니다. 일곱째, 노

사 협상 실무(단협 조문 해석, 노동위원회 절차)입니다. 

소프트스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협상력, 디테일과 정확성, 비밀유지와 윤리, 회복탄력성, 호기심과 학습 

민첩성입니다. 하드스킬은 입사 후 일정 시점까지 보완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소프트스킬은 학습 곡선이 길고 측

정이 어려워, 입사 시점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영역으로 봅니다. 특히 협상력과 디테일은 노사관계

와 보상 영역에서 핵심 무기로 작동하며, 비밀유지와 윤리는 직무 자체의 신뢰 기반을 결정합니다. 

5-4. KPI와 평가 포인트 

표5. 제조업 HRM 핵심 KPI 예시는 일곱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인건비 효율성으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

이며 현대위아는 약 8~10%대로 추정합니다. 둘째, 자발적 이직률입니다. 제조업 평균 5% 이하 유지를 우수 수

준으로 봅니다. 셋째, 직원만족도와 eNPS로, 분기 서베이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넷째, 노사관계 안정성으로, 임

협 타결 시점과 무분규 지속 여부로 측정합니다. 다섯째, 채용 QoH(Quality of Hire)로, 신입 1년 이내 잔존율과 

평가 등급 분포로 측정합니다. 여섯째, HR Analytics 활용도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비율로 측정합니다. 일곱

째, 안전·법규 준수율로, 중대재해 0건 달성과 노동법 위반 0건으로 측정합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31년 무분규 기록 유지가 노사관계 안정성 KPI의 상징적 지표이며, 2025년 8월 그룹사 중 가

장 먼저 임협 타결한 점은 HR팀의 협상 역량이 그룹 내에서도 인정받는 신호로 풀어 읽습니다. 다만 KPI는 회

사 사업 구조 재편기에 따라 가중치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 매각이 진행되던 2024~2025년에는 '구조

조정 비용 효율성과 고용 승계 완성도' 같은 한시적 KPI가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ITMS 양산이 본격화한 

2025년 7월 이후에는 '신규 사업 인력 충원 속도와 신입 잔존율'이 새로운 KPI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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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가상 워크플로우) 

대표 업무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그려 봅니다. 시나리오 A. 연간 인사평가 사이클 운영(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

월)입니다. 평가 가이드 배포로 시작해 자기평가, 1차평가, 2차평가의 시스템 운영을 진행하고, 평가 분포 검증 및 

강제분포 조정(Calibration)을 거쳐 평가 이의제기 처리와 성과급 산정, 승진 후보자 풀 도출, 이사회 보고로 마

무리합니다. 

시나리오 B. 임금협상(매년 5~9월)입니다. 산업 임금 벤치마크 분석으로 시작해 사측 제시안을 마련하고 노조 

요구안을 수렴한 뒤 본교섭(통상 4~10회)을 진행해 잠정합의에 도달하고, 조합원 투표와 단협 체결로 마무리합

니다. 2025년 현대위아는 그룹사 가운데 가장 먼저, 4차 본교섭 만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시나리오 C. 신규 사업장 인력 충원(예: 멕시코 HEV 라인 전환, 인도 300만 대 증설)입니다. 헤드카운트 산정

으로 시작해 JD 설계, 현지 채용과 국내 주재원 배치, 비자·세무·이중과세 협정 검토, 온보딩, 글로벌 평가체계 

정합성 확보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나리오 D. 조직개편 지원(예: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후 250여 명 재배치)입니다. 영향 분석으로 시작해 잔류·

전출·보상 패키지 설계, 개별 면담 운영, 노조 협의, 인수회사(릴슨PE)와 고용승계 협의, 사후 모니터링으로 진행

합니다. 시나리오 D는 2025년 현대위아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으로, 일회성 비용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HR 실

무 부담은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시나리오는 모두 단일 부서가 처리하기 어려운 다부서 협업 과제이며, HRM 직무자는 자신의 영역인 인사·노

무 외에 재무(보상 재원 산정), 법무(고용 승계 법적 검토), 현업(이동 인력 직무 매칭), 해외법인(주재원 배치), 

외부 컨설팅사(평가체계 설계)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5-6. 현대위아 특유의 HRM 이슈 

현대위아 특유의 HRM 이슈는 여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다공장·다본부 운영입니다. 창원(본사·차량·방산

·R&D), 평택, 서산, 안산, 광주, 의왕(연구소)의 다공장과 차량부품·방산·모빌리티솔루션의 다본부 인사 체계 정

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8개국 법인 HR입니다. 한국, 미국(액슬, 미주사무소), 중국 3개 법인, 멕시

코, 인도,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등으로 멕시코·인도 증설로 주재원 정책, 현지 채용, 이중과세, 노동법 차이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셋째, 직무급 도입 압력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직무급(Job-based Pay)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호봉제에서 직무

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노사 합의와 이행안 설계가 핵심 과제로 자리합니다. 넷째, 자회사(테크젠·모비언트) 인

사 통합입니다. 2024년 4월 창원4공장, 평택공장, 서산공장의 일부를 테크젠·모비언트로 이관했으며, 자회사 인

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사업 인력 충원과 내연기관 인력 리스킬링입니다. ITMS, 로봇, 

SW 인재의 영입과 엔진·내연기관 인력의 리스킬링·재배치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트랙 HR' 과제가 자리

합니다. 여섯째, 현대로템 방산 이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입니다. 방산 부문이 현대로템으로 이관될 경우 약 

500여 명 이상의 인력 재배치와 고용승계 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시나리오 플래닝이 HR의 잠재 과

제로 남아 있습니다(미확정 보도 단계). 

여섯 이슈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공장·다본부 정합성은 직무급 도입

의 전제조건이며, 자회사 인사 통합은 신사업 인력 충원 시 자회사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과 이어지고, 방산 이관 

시나리오는 다본부 인사 체계의 큰 폭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결성을 읽어 내는 능력이 현대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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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직무자의 실력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5-7. HRM 직무의 미래 진화 방향 

5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대위아 HRM 직무는 향후 3~5년 사이 세 가지 진화 방향을 그릴 것으로 봅니다. 첫

째, '안정 유지 기능'에서 '변화 견인 기능'으로의 역할 확장입니다. 31년 무분규의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직무급 

전환과 신사업 인재 영입을 끌고 가는 이중 책임을 가집니다. 둘째, '국내 중심 HR'에서 '글로벌 8개국 HR'로의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인도와 멕시코의 증설, ITMS 글로벌 확장, 방산 직수출 등 글로벌 인력 운영의 비중이 빠

르게 커지며, 주재원 정책과 글로벌 평가체계의 표준화 작업이 늘어납니다. 셋째, '관리형 HR'에서 '데이터·AI 활

용형 HR'로의 도구 전환입니다. HR Analytics 고도화, 생성형 AI 도입, HRIS 전면 개편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HR 담당자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AI 도구 활용 능력을 추가 무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 갈래의 진화는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 과제이며, 현대위아 HRM 직무는 이 장기 과제를 한 

시기에 동시 진행하는 흥미로운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 점이 본 직무의 난도이자 의미이며, 회사가 캡티브 부품

사에서 글로벌 기술 부품사로 정체성을 옮겨가는 여정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가 HR 기능이라는 평가의 근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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